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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라면은 1960년대 초까지도 비교적 조리법이 제한되어 있었던 밀가루를 활용한 한국 최초 편의식품으로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음식문화가 섞여 있는 밀가루 음식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라면 변화모습을 고찰하기 위하여 1963~2012년을 6개 시대로 분류하여 대중

매체(동아일보, 경향신문, MBC 뉴스) 기사분석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관점에서 변화 모습

을 고찰하였다. 총 기사건수는 3,823건, 연평균 76.46건이었다.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소주제로 정리되었는

데 정치분야에서는 <선거>, <대북관계>, 경제는 <가격>, <경기>, 사회는 <분식장려>, <사건사고>, <기

부·봉사>, 생활문화는 <라면소비>, <극한상황>, <영양>, 국제 분야에서는 <수출국>으로 요약되었다. 이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기 60년대를 ‘태동기’, 2기 70년대를 ‘기반확충기’, 3기 80년대를 ‘내수성장기’, 4기 

88올림픽 이후를 ‘해외진출기’, 5기 IMF 이후를 ‘고급화기’, 6기 2000년대 이후를 ‘전환기’로 명명하였다. 본

고 결과를 통해 라면은 50년간 음식의 기본가치인 생리적 가치에 더하여 사회적 가치를 띠고 사회와 밀접하

게 관련지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라면∣기사분석∣분식장려∣극한상황∣대북관계∣

Abstract

Ramyeon is a wheat-food that has been mixed a dietary culture of China, Japan, American and 

Korea. Simultaneously it was the first convenience food that made of flour in Korea, which had 

been relatively few recipes until the early 1960‘s. To examine the changes of Ramyeon which 

has been consumed in large quantities since the late 1960s, this paper classified 1963~2012 into 

6 periods. From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we considered 

the changes of Ramyeon through the articles analysis of mass media(DongaIlbo, The 

KyunghyangShinmun, MBC news).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was 3,823 with an average of 

76.46/y. Each field was summarized as following sub-topics; In political(Election, North Korea), 

in economic(Price, Economy), in social(Promotion campaign for eating of flour, Incidents, 

Donation), in cultural(Consumption, Extreme situations, Nutrition) and in international 

field(Exporting). Each period was named according to the feature; Early stage, Expansion stage, 

Domestic growth stage, Overseas stage, Advanced stage, Transition stage. Ramyeon has 

changed in a closely relation with society for past 5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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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은 개인적 영역으로 가치관,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넓은 범위로는 식재료, 조리법은 물론 지역의 

전통, 관습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가 반영되

어 있으므로 지역문화 본질을 이해하는 중심에 있다[1].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1985년 128.1kg 이래 30년 넘

게 하향세이며 2017년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로 1963년 통계 이래 가장 높았던 1970년 

136.4kg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1985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러한 쌀 소비 하향추세는 쌀 의존 

식단형태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2].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의 농산물원조는 소맥이 대부

분이었다[3]. 소맥, 즉 밀은 심각한 상태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곡식이었지만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식

문화 특성상 60년대 초반 밀가루로 조리 가능한 음식은 

수제비, 칼국수 정도였으며 소규모 공장에서 만들어지

는 국수를 벗어나지 못했다[4].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처

음 출시되었던 것은 1963년 9월인데 그해 1월 1일 「동

아일보」에는 “새해…식량사정 어려워…흉작으로…

570만석 부족…식생활개선 어려워…도입양곡은 소맥

이나 국민기호에 맞지 않을 것이 뻔해 … ”[5]와 “부족

한 쌀은…분식장려 외에는 길이 없으며 밀가루소비 진

작 고민”[6]이라는 기사는 1960년대 초반 국민들의 밀

가루 기호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때에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라는 공장제 식품

이 출시되었다. 라면은 일본에서 개발된 음식이며 정확

히 표현하면 일본이 개발한 것은 인스턴트라면이며 기

원은 중국이었다. 어원은 중국어 ‘납면’(라미엔)으로[7] 

라면 개발자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가 사람들이 지나

소바를 줄을 서서 사먹는 모습을 보고 이를 공업화시키

겠다고 한 후 10여 년만인 1958년에 일본에서 상품으로 

출시되었다[8]. 그리고 일본, 한국의 경우 모두 인스턴

트라면 뒤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미국의 (잉

여)농산물 ‘밀’이라는 공통배경이 있었다. 즉, 인스턴트

라면에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이라는 4개국의 문화가 

녹아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라면 문화가 존재한

다. ‘산업자본주의 공업화 달성’을 의미하는[9] 경제적 

근대화가 서양에서는 수백년간 진행되어 온 반면 우리

나라는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는데[10] 이러한 

빠른 근대화 과정에 잘 부합되는 음식이 라면이다. 

라면 등장 후 50여년이 지났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

회 환경 변화와 함께 식생활 또한 기아, 안정, 식도락, 

복지의 시대를 거쳐 왔다[11]. 쌀은 풍부해졌지만 라면

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50년간 라면이 식생활에서 차

지했던 부분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과할 수 없다. 

라면연구는 문화적 측면에서 주[12], 김[13]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외 건강영향 측면[14][15], 구매의도·판

매전략 측면[16][17], 식품과학적 측면[18]에서 다양하

게 이루어졌으나 라면출시 이래 50여년간을 사회문화

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라면

을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알아보기 위하

여 대중매체 기사를 분석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별로 50년간의 라면 모습을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역사기술방법 

역사는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사실의 재현과 

사실에 역사가가 중요성을 재평가,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현재에 존재하고 역

사가의 기준은 현재의 기준과 제약에 영향을 받게 되므

로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 사실과의 끊임없는 대

화라고도 표현한다. 전자가 과거사실의 재현이라면 후

자는 역사가가 당면하고 있는 상대적 의미의 현재의 정

신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19-21]. 

본고는 이러한 역사서술 방법을 참고하여 사실역사, 

기록역사 서술을 혼용하였다. 기사를 토대로 사실을 그

대로 재현시키고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붙여 재해석

하였다. 그러나 재현 부분과 주관적 견해 부분을 정확

하게 분리하여 기술이 어려우므로 글 전개에 있어 두 

방법이 혼용되어 기술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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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구분 

체계적 변화 관찰을 위해 시대구분이 필요하였고 기

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1

인당 GNI)을 이용하였다. 라면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시

기를 같이 하며 1인당 GNI는 통상 근대화의 지표로 빈

번히 사용되고 1963년부터 2012년까지 축적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인당 GNI값을 바탕으로 시대구분을 하되 이전 시대 

마지막 연도 GNI값의 2배가 되는 해를 다음 시대의 끝 

연도가 되게 분류하는 식으로 배치하여 9단계로 분류

하였다. 이 구분은 세분되어 혼동여지가 있어 단계별 

큰 변별력이 없거나 해당 연수가 짧은 시대를 합쳐 재

조정하였다. 3, 4 단계를 2단계와 합치고 6, 7단계와 합

쳐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표 1].

조정 전 조정 후

연번 시대명 해당연도 연번 시대명
라면원년
기준2)(년)

기간(년)

1 제1기 1963∼1969 1
제1기

(1963-1969)
1~7 7

2 제2기 1970∼1973

2
제2기

(1970-1979)
8~17 103 제3기 1974∼1976

4 제4기 1977∼1979

5 제5기 1980∼1987 3
제3기

(1980-1987)
18~25 8

6 제6기 1988∼1990
4

제4기

(1988-1996)
26~34 9

7 제7기 1991∼1996

8 제8기 1997∼2003 5
제5기

(1997-2003)
35~41 7

9 제9기 2004∼2012 6
제6기

(2004-2012)
42~50 9

1) GNI자료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2) 라면원년 : 1963년을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연수 

표 1. 1인당 GNI
1)
 에 기초한 시대구분

III. 연구방법

기사추출은「동아일보」,「경향신문」, MBC 보도기

사를 활용하였고 검색어는 ‘라면’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 시작 시기는 라면이 처음 출시된 1963년과 이후 

50년의 2012년까지였으며 50년간의 신문기사와 TV보

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단일검색사이트가 없어 2~3

가지 검색 사이트를 병행, 검색하였다. 첫째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의 「동아일보」데이터베이스, 

둘째「동아일보」신문보기 유료사이트, 셋째 한국언론

재단의 기사통합검색사이트 등이었다.「동아일보」,

「경향신문」은 50년간을 검색하였으며 TV보도의 경

우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이 1997년부터 

검색이 가능하여 1997년~2012년 16년간을 조사하였다.

기사추출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출 후 본고

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는 연구자 판단 하에 제외시켰

다. 기사는 [표 2]의 분석유목대로 6개의 범주로 분류하

였으며 이 유목은 예비분석을 거쳐 귀납적 추출한 것이

었다. 상위유목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국제’, 

‘기타’ 등 6개 중 ‘사회’와 ‘생활문화’ 유목은 하위유목을 

두었다. ‘사회’는 ‘라면과 관련된 간접내용’, ‘라면과 관

련된 직접내용’, ‘기부·봉사 ’등이었으며 ‘생활문화’는 

‘일반’, ‘영양’, ‘극한상황’ 등이 하위유목이었다.

분석유목
내용(예)

상위유목 하위유목

정치 - 대통령, 정치인, 정당, 선거, 남북관계 … 

경제 - 가격, 국내외 경기 현황(호황, 불황) …

사회

간접관련
라면관련 일반사고, 환경오염, 금융실명제, IMF, 

주5일근무제, 맞벌이 …

직접관련
절미운동, 위생사고, 올림픽, 슬로푸드, 웰빙, 

편의점 …

기부,봉사 수해의연금, 국군위문, 불우이웃 …

생활문화

일반 인스턴트, 웰빙, 여가, 고급화 …

영양 부정영양, 긍정영양

극한상황 극한상황(바쁨, 조리불가능, 경제적)

국제 - 라면 수출

기타 - 기업소식, 신제품 소개 …

표 2. 기사 분석유목 

IV.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그림 1]에 기사건수를 연도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총건수는 3,573건(동아일보 1,763건, 경향신문 1,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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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MBC 기사 250건을 합칠 경우 총 3,823건이었

다. 꺾은선그래프는 연도별 건수이며 막대그래프는 시

대별 건수를 연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건수 

차이가 높아 기사건수가 높았던 해는 1972, 1977, 1989, 

2009, 2011년, 적은 해는 60년대 초반, 1969, 1978, 1988, 

2000년이었으며 시대별로는 2, 6기가 높고 1기에 낮게 

나타났다. 전체 연평균은 71.46건(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만), 76.46건/년(TV보도 합친 경우)건으로 6건/월,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라면관련 기사가 실린 셈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국제 등 유목별 기사건

수는 [표 3], [그림 2]와 같다. 상위유목만을 봤을 경우 

사회, 생활문화, 경제 관련 기사 순으로 높았으며 하위

유목까지 보았을 경우 기부·봉사 관련 기사가 가장 많

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류의 기사는 매우 짧은 이유도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연구흐름 상 1건으로 산정) 라면

이 이웃돕기, 각종 위문품에 매우 높은 빈도로 이용된 

이유도 있었다. 

그림 1. 연도별·시대별 라면관련 광고(단위:건)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기타 총합

동
1)

118 236 688 399 160 162 1,763

경
2)

74 209 784 416 142 185 1,810

M
3)

22 42 99 60 19 8 250

동+경 192 445 1,472 815 302 347 3,573

동+경+M 214 487 1,571 875 321 355 3,823

1) 동: 동아일보 기사

2) 경: 경향신문 기사

3) M : MBC 보도 기사

표 3. 유목별 기사건수                            (단위:건)

그림 2. 유목별 분류(단위:건) 

2. 5가지 시각으로 본 라면

2.1 정치와 라면

정치는 전체 기사의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

여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약했지만 중요 주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시대별로 분류하면 4기 ’88~’96년, 6

기 ’04~’12년에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정치 관련 기사가 

높게 나타났다. 즉 90년대부터 정치관련 기사가 증가하

였는데 두 달에 1번씩 정치 관련 기사가 게재된 셈이었

고 그 이외 시기에는 연 1~3회로 낮게 게재되었다.

라면과 정치를 언급할 때 무엇보다 적절한 사례는 라

면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일본에서 라면기계 설비를 

들여오지 못했던 제조사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이가 

3공화국의 대표적 인물[22]이었다는 점이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라면의 정치학에 대해 ‘선거’와 ‘대북관계’

를 주제로 기술하였다.

(1) 라면과 선거

선거와 관련된 최초 기사는 「경향신문」의 6대 대통

령 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았던 1967년 4월 14일 영

부인이 여행사병에게 라면을 무료 급식하는 모습에 대

한 기사였다. 1963~2012년까지 대통령선거(직접선거만 

포함) 9회, 국회위원선거 14회 등 총 23회 선거가 있었

다. 어림잡아 2년에 한 번씩은 큰 선거를 치른 셈인데 

이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선거불법운동이었다. 불법운

동의 대표적 유형은 유권자들을 향한 금품배포 행위였

고 라면은 빠지지 않고 선심공세 표심용 금품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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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이보다 4년 전 1963년 10월 15일 5대 대통령 선거는 

라면생일(1963.9.15)과 거의 때를 같이 했다. 정확히 라

면출시 한달 후에 윤보선과 박정희 후보 접전으로 좁혀

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말이 한 달 후의 일이지 민정

이양, 선거운동,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 본다면 

라면은 거의 정치 분위기에 묻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

다. 꼭 대선 때문은 아니지만 라면이 초기 대중들의 관

심 밖에 벗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4년이 지난 1967년 영부인이 군 고위층 부인들을 

대동하고 용산역에서 며칠 동안 진행하였던 이 행사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의 일이라 

1967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용산역에서 이야

깃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라면이 군 급식으로 이용된 것

은 1969년부터였다. 본고와 함께 진행되었던 라면광고 

연구결과에서 라면이 1963년 출시되었음에도 1968년에 

와서 광고가 증가한 점을 보더라도 라면이 대중화된 데

에 정치적 힘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제도가 시작되고 약 70년, 라면이 태어난 것은 50

여년이 되었다. 선거제도와 라면의 교차지점인 ’63년 이

래 약 30년 동안 라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

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것은 선거공세에 

이용된 물품들이었다. 5, 60년대의 고무신, 막걸리 7, 80

년대의 수건, 비누, 설탕, 라면 등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가정, 혹은 혼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저렴한 생

활필수품이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라면은 배를 부

르게 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바로 이점이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했을 것이다. 더

구나 라면은 대표적 서민 음식이었다.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들도 유권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

각하게 하는데 라면이 유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12년 「경향신문」에서는 라면이 정치가들

의 이미지메이커에 이용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정책 

대신 이미지만 남는 예능정치, 대선주자들의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손에 컵라면을 든 모습으로 서민, 정

책. 철학 없이 이미지…” 로 대선주자들의 선거운동을 

꼬집었다(2012.7.30「경향신문」)

1994년 이후 이러한 류의 기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것

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유가 가장 크지만 

90년대 들어 라면의 다양화, 고급화로 라면 이미지가 

서민을 상징하는 바가 퇴색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2) 라면과 대북관계

1945년 광복은 미국, 소련 신탁통치 하에 남·북으로 

나뉜 상태의 광복이었고 ’48년 남북한 각기정부수립 후 

정치, 경제체제는 상반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 모두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나 북한은 

소련과 중공 등 공산권국가의 도움으로 남한보다 먼저 

안정된 국가체제를 확립하여 남한의 경제력을 앞서갔다. 

이렇듯 차이가 나던 남북한 경제력이 1960년대 후반 

역전 기미를 보였고 ’72년에는 남한 경제력이 북한보다 

앞서게 되었다. 북한의 배급제 식량체계는 60년대 후반

부터 한계에 달했고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듯 자의 혹은 

타의로 북한으로 간 재일동포들 입을 통해 북한의 실상

이 일부 알려졌고 ’76년, ’82년에는 라면을 보내달라는 

그들의 편지가 기사화되어 북한 식량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70년대 중반 조총련 재정 지원 아래 애국라면공장이 

세워졌다는(1993.3.1「경향신문」) 기사로 미루어 본다

면 그 이전에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라면은 없었다고 보

여진다. 1977년 김일성 65회 생일선물로 조총련에게 일

화 7억원치의 라면제조기계와 영농기구를 바치게 했다

는 기사(1977. 4.14 「동아일보」)가 있을 정도로 북한

에서도 라면이 중요한 식량으로 부각되었지만 제조기

술 혹은 기계가 마땅치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983년 한국군·미군 팀스피리트 훈련 중 북한미그기

를 끌고 온 이웅평 대위는 1983. 6.13 인터뷰에서 북한

에서 휴가차 간 해수욕장에서 우연하게 주은 남한 라면

봉지를 보았을 당시를 말했다. “맛을 보고 사세요…변

질된 제품은 즉시 교환해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

위주 판매체계를 알게 되었고 봉지 뒷면의 품질기준표

는 제품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여 큰 충격을 받았

다고 했다. 버려진 라면봉지에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경제, 산업시스템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라면이 자본주의 상징 음식이라면 남

한입장에서는 전쟁대비용 사재기식품으로 자주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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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비상식량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부분인데 사재

기는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함이 조

건이며 냉장시설이 발명되기 이전은 물론 현대에도 발

효나 보존을 위한 첨가물이 없다면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류는 곡류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라면이 전쟁과 같

은 비상시에 필수품이 된 이유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

고 보관이 용이하며 비상 시 불 없이도 섭취가 가능한 

비상식량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으로 오면 라면은 대북관계에서 물꼬를 

트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전략물자로 분류된 쌀, 

밀가루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 하

에 라면은 중요한 대북지원식량이 되었다. 1995년 판매

가 아닌 수해복구 무상지원 차원에서 북한 수해민에게 

제공된 것이 라면이었고 이후 북한은 2008년에는 아예 

남한 대북사업체를 통해 평양에 공장을 세워 라면대량

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한다고(2008. 12. 1 MBC)할 정도

로 라면을 중요한 식량대용품으로 판단하여 식량사정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대북관계에서는 벗어난 사례이기는 하지만 구소련 

공산당 마지막 서기장이자 최초 대통령인 고르바초프

는 1991년 부인과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고르

바초프 부인이 예정에 없이 불시에 내려 컵라면을 구입

하여 수행원에게 주었고 우리나라 영부인은 라면 3상

자를 구입하여 소련 측에 선물했다. 이때가 4월이었고 

고르바초프는 이후 소련으로 돌아가 그해 8월에 공산

당을 해체하고 12월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소련 서기장 부인이 많은 상품 중에 ‘라면’을 

구입한 사실이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이미 페레스

트로이카를 추진하여 소련 내에 개혁 바람을 일으켜 

1990년에 우리나라의 라면이 소련에 소개된 뒤였다. 한 

개인의 입맛이라면 취향으로 끝날 일이지만 소련 공산

당 통치사에 종지부를 찍은 고르바초프의 부인이 산 한

국의 음식이라면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2.2 경제와 라면

경제관련 기사는 487건으로 정치관련 기사보다 약 2

배가 넘는 분량이었다. 경제관련 기사는 라면이 본격적

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70년대와 2008년 즈음 기사 건수

가 높아졌다.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가격’과 ‘경기’ 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라면과 가격

라면 초기 가격이 10원이었던 것은 ‘꿀꿀이죽’ 가격의 

2배로 잡은 제조사 사장의 생각이었다. 부대에서 흘러

나온 음식 찌꺼기를 모아 끓인 꿀꿀이죽, 한국전 이후 

최악의 식량사정을 상징하는 이 음식 가격의 2배 정도

로 이 가격은 라면 본토인 일본 인스턴트라면과 비교하

면 저렴한 가격이었다. 1958년 일본 치킨라멘의 발매가

는 35엔으로 당시 커피한잔 60엔, 우동 6엔[8]과 비교하

면 일본에서는 커피 한잔을 마시지 않아도 하루에 라면 

2개를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커피 한잔 35

원, 김치찌개가 30원으로 커피 한잔 값을 아끼면 하루3

끼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되었다. 

[그림 3]은 라면 이외의 쌀, 우유, 자장면 등 주요 식

품과 라면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식품의 연도별 가격은 

신문기사와 광고 참고. 라면은 고가라면을 제외한 일반

라면의 가격임). 쌀은 180g과(A) 90g으로(B) 2가지로 

제시하였는데 90g은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밥공기 1개 분량이다. 2가지로 분류한 것은 1인분 

분량이 1960년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차이가 많기 때문

으로 1960년대 밥 1인분은 180g보다도 많았을 것이다.

[그림 3-A](쌀 1인분 180g)를 보면 라면의 최대강점

인 저렴한 가격이 쌀 1인분보다 높은 시기가 있었다. 60

년대~7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은 라면의 가격적인 면

이 부각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쌀은 밥의 형태로 

조리되어 국, 반찬 등 부식이 필요하므로 그래프 상 쌀

보다 비싼 시기에도 실제로는 라면이 끼니에 더 저렴했

을 것이다. 3-B(쌀 1인분 90g)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라면 1인분 가격이 높은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밥을 

비교적 소량으로 먹고 국, 반찬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면 라면보다는 밥을 먹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에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쌀

의 가치는 80년대 이후 점점 추락하여 2000년대로 들어

오면 밥 한 공기 값으로 껌조차 살 수 없는 120원이 되

었듯이(2004.3.2 「경향신문」) 쌀의 가치가 점점 하락

했기 때문이며 반찬 없이 밥만을 먹기는 무리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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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3-C]는 라면을 자장면, 우유 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자장면 한 그릇, 혹은 우유 180mL(혹은 200mL)

로 살 수 있는 라면갯수이다. 자장면은 개별음식 중에

서 물가지수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대표 외식메

뉴이며 라면업계에서도 70년대에 자장면을 인스턴트화

하여 내놓을 정도로 국민이 즐기는 음식이므로 외식업

체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음식이

다. 

외식업체의 자장면 한 그릇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라

면 개수는 50년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라면이 가장 비쌌을 때는 출시 때였다. 당시 물

가로 볼 때 자장면이 저렴했던 것인지 라면이 고가였던 

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라면

은 50년 동안 자장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

는 것이다. 우유는 현대로 올수록 가치가 떨어져 50년

의 전반부는 우유가 라면보다 약간 비싼 경향, 후반부

는 라면이 약간 더 비싼 추세를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

었다.

라면가격이 저렴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감

시도 주효했는데 연초에 발표되었던 물가감시 대상품

목에는 항상 라면이 포함되었다. 정부입장에서 라면은 

쌀만큼 가격감시가 필요한 식품이었으며 국민입장에서

는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상승이 반갑지 않았던 식품이

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절대빈곤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TV 뉴스보도는 가격인상에 대해 

신문보다 자주 보도하였는데 한창 불황이었던 ’08~’09

년 신문, TV에서는 “50원 오른 가격에 사람들이 값싼 

라면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도하였다. 경제적 풍요로

움 경험 후의 불황은 라면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게 하였다.

A. 쌀(1홉.180g) B. 쌀(1홉.90g) C. 자장면,우유

그림 3. 라면과 주요식품 가격비교 

(2) 라면과 경기

드링크류, 초콜렛류가 호황기 대표상품이듯 라면은 

불황기를 상징하는 대표상품이다. 소득이 감소하는 불

황에서 사람들은 의, 주생활 지출은 물론 생존과 연관

된 식생활도 되도록 저렴한 것을 찾게 되므로 일반적으

로 라면은 경기와 반비례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경제성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활황에도 야외활동 증

가로 용기면 소비가 증가하므로[7] 라면업계는 경기와 

관계없이 잘 팔린다는 설도 있지만 라면소비가 활황보

다는 불황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60년대는 국민들 대다수가 호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불황’이라는 단어가 실감 나지 않는 시대였

다. 1973년 유가파동이 맹렬하게 불황의 기운을 몰고 

왔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불황에 라면이 더 소비된

다”는 식의 기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직 라면이 경제

적으로 힘든 시기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약했

다는 의미가 된다. 

라면이 불황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기사화되기 시작

한 것은 2기 중반 즈음인 1975년이었다. “인스턴트업은 

불황일수록 매상고가 증가하며 영세민 라면수요가 매

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1975.3.29「동아일보」)

나 ’79년 최악의 불경기 사태인 스태그플레이션 때에는 

“불황 중 라면과 자전거가 호황이라는 기사”(1979.7.30

「동아일보」)가 게재되었다. 보다 본격적으로 라면이 

불황식품이라는 반갑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된 때는 5기 

1997년 이후였다. 80년대 호황 경험 후 IMF 위기는 강

도 높게 국민생활을 흔들었고 대부분 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가운데 라면업계는 ‘IMF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

도로 호황기를 맞았다

이와는 반대로 호황기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6

년 즈음에는 “동네 어디에나 있던 구멍가게 손님이 줄

고 슈퍼마켓을 즐겨 찾는 트렌드와 함께 라면을 찾는 

대중이 눈에 띄게 줄어”(1986. 6. 19 「동아일보」)라는 

기사나 ’87년 “절대량에서조차 정체 상태라는 관련업체

의 주장”(1987.2.11「동아일보」)이 나올 만큼 소비량

이 늘어나지 않았다. IMF 위기 후 2년 정도 지난 ’99년

에는 “외식산업이 뜨면서 라면업계 매출이 격

감”(1999.5.25「경향신문)」이라는 기사와 “경기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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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전, IMF 초기 급감했던 드링크류 매출이 회복, 

라면업계 IMF 특수 사라져”(1999.11.1「경향신문」)는 

내용이 실렸다. 현대로 올수록 경기 흐름에 따라 라면 

매출은 널뛰기 현상을 자주 보여 경제활동에 더욱 민감

한 반응을 보였다 할 수 있었다.  

2.3 사회와 라면

사회관련 기사는 전체 유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였다. 전반적으로 전 연도에서 큰 편차 없이 일정 수준

으로 유지되었고 1989년 우지파동으로 급증하였다가 

다시 평년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를 통해 본 라면은 음

식으로서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의 라면 모습

을 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분식장려’, ‘라면관련 사

건사고’, ‘이웃돕기·기부’로서의 라면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다. 

 

(1) 라면과 분식장려  

가루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보통인 밀은 전통 한식문

화에서 알곡보다 배가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밀밥까지 

등장하는 등 쌀에 비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곡류였다. 

미국이 지원한 밀은 쌓이고 쌀 부족량은 커져가는 불합

리한 식량소비행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혼·분

식 장려운동이었다. 혼·분식장려운동은 1960년대 재건

국민운동본부 산하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에서 맡아 진

행되었고[23] 80년대 중반 이후 유명무실화되어 폐지되

었다. 처음 혼분식장려운동을 책임진 재건국민운동본

부는 제3공화국 최고국가기관의 전신이었다. 절미를 위

한 몸부림은 3공화국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

제였던 것이다

혼식은 쌀에 주로 보리나 콩 등 곡식을 섞어 쌀의 부

족량을 보충하는 형태이고 분식은 밀가루음식을 섭취

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혼식의 경우 국가가 장려하기 

이전 국민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했으며 분식은 국가가 앞장서서 주도해야만 성과를 보

일 정도로 국민들의 밀가루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그다

지 높지 못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밀로 만들어진 

끼니대체 음식이 수제비, 국수, 빵 정도였으며 빵은 마

가린, 버터, 우유 등 부가식품 가격문제 등으로 보급화

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에 1963년 출

시된 라면은 수제비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빵도 아니

며 더구나 고기향이 나는 국물까지 있는 최적의 음식이

었다. 그러나 즉각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 라면의 ‘면’이 실을 연상하게 

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연상시키는 등 출시 후 3~4

년이 지나도록 제조사가 회사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느

낄 정도로 라면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다. 

이러한 순간 정부의 혼분식장려 정책은 라면업계에 

큰 힘이 되었다. 대통령은 라면사에 표창장을 주었고

(1966.3.25「동아일보」), 군부대 라면배식(1968.12.26

「경향신문」),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에 라면시설 확

장(1968.12.30「경향신문」), ’69년에는 농림부에서 라

면소비를 40% 늘리기 위해 공무원, 학생, 군인에게 ‘하

루한끼라면먹기’를 시행할 정도(1969.1.20「경향신

문」)였다. 공무원 뿐 만이 아니었다. 1969년 영화배우

들은 영화배우 직영 분식센터 ‘월하의 집’을 운영하여 

라면을 팔았다(1969.7.10「경향신문」) ‘월하의 집’은 

1967년에 개봉하여 인기를 얻었던 영화 ‘기생월향지묘’

에서 따온 듯 하다. 이 식당에서 당대 최고영화배우였

던 김**, 신**, 최** 등 100여명이 라면을 판매하여 화

젯거리가 되었다. 하루 500그릇, 월 20만원 수익이 문제

없다고 자신하는 배우 인터뷰로 짐작하건데 판매가는 

400원 정도 선이었던 같다. ’69년 당시 자장면 가격이 

100원 정도였으니 당시 시가로 매우 비싼 외식비였다.

이러한 정부의 분식장려 정확히 라면 지원사격은 

1966년을 시작으로 ’68, ’69년에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외면을 받게 되지만 고기가 

귀했던 시절의 닭고기맛, 소고기맛 스프의 구수하고 기

름진 국물, 국수와 다른 면발, 면과 스프를 따로 조리하

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 누가 조리해도 같은 맛이 나는 

균일성, 어린이·남자도 조리 가능한 편이성, 짧은 조리

시간 등은 당시 사람들의 눈길을 확실하게 잡았다.

1976년에는 풍년으로 쌀이 풍족하여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라면장사도 사향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기사(1976.4.17 「경향신문」)가 실렸다. 애초 라면이 

출생된 바에는 쌀 절약이 목표였으므로 달성 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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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증산된 쌀에

도 불구하고 라면소비는 감소되지 않았고 1986년에는 

오히려 외화소비상품으로 지목되면서 밀가루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기사가 뜰 정도였다.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쌀 소비량 하향추세는 1985년 

128.1kg을 기점으로 줄곧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는데[2] 

80년대 중반 혼분식장려운동폐지나 80년대 후반 ‘라면

덜먹기범국민캠페인설’(1986.3.11「경향신문」) 은 모

두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쌀, 밀 소비 

곡선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2) 라면관련 사건·사고

80년대 중반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독극물 협박사

건은 산업사회의 신종범죄로 호황기를 누렸던 80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라

면과 과자가 이용되었으며 그 이유는 ’84년 라면과 과

자업이 매출 3천억원(라면), 4천억원(과자)에 달하는 거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라면판매량은 크게 감소하였고 범인은 

잡혔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한건이 아

니어서 체포된 범인마저 뉴스를 보고 “나 말고 이런 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또 있구나” 했다는 기사는

(1985.1.31 「동아일보」) 80년대 흥청거리는 호황시대

의 이면을 보여주었다. 

라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

제는 ‘안전성’ 이다. 가공식품 특성 상 첨가물이 필요하

며 포장재 등 여러 안전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라면은 

우리나라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역사에서 볼 때 초

창기 식품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접하게 되는 음식이

었으므로 식품안전관련 초기사례가 될 확률이 높았고 

많은 문제가 부각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라면안전문제에서 가장 먼저 기사화된 것은 ’67년 라

면폴리에틸렌 성분(1967.5.5 「동아일보)이 문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77, ’84, ’93년 벌레, 벌레알, 산화방지제

로 사용되는 BHA, 과산화물가 초과, 기준치 이상의 농

약검출, MSG 유해여부, 용기면 용기의 환경호르몬, 스

프발암물질 등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라면 안전문

제가 발생하였다. 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발생하였는

데 이는 검출방법도 발달하고 엄격한 규제에 따른 것이

며 이러한 문제들은 라면만이 아닌 모든 가공식품의 문

제였다. 심각한 것은 사건 발생 시 관계부처의 대응모

습으로 일치되지 않는 조사결과는 국민으로부터 신용

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라면안전사고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89년 우지

사건이었다. 수년을 끈 재판 끝에 제조사 측의 무죄판

결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소비자, 제조사 모두

에게 타격을 주었다. 라면제조 전형적 방법은 면을 튀

기는 유탕면 형태로 튀김유는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직사광선,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산화)하기 마련이므로 

라면의 취약점이었는데 이는 라면의 본 고장 일본 사정

도 마찬가지여서 출시 당시 라드로 튀긴 면이 산패되어 

기름에 찌든 악취로 소매점들이 연이어 반품을 하는 사

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2]. 

우리나라는 ’89년 이전부터 이미 튀김유를 두고 라면

업체간의 신경전이 존재했는데 1980년 대표적 라면제

조업체간에 사용하는 튀김유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갈리면서 소비자입장에서 라면제조방법이 극명하게 대

비되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뿌리는 

이보다 10년 앞선 1970년 모 회사의 ‘야자라면’이 출시

되면서부터였는데 이 라면의 특징은 식물성기름 팜유

를 사용함으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한 것이었다. 

라면역사 초창기부터 튀김용 기름을 두고 제조사 간의 

신경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식물성 기름인 팜유의 특징이다. 결론부터 이

야기하면 팜유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 식물성유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격은 동물성유지에 가깝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팜유가 동물성 유지와 비슷한 성격을 띠

고 있다 하더라도 타 식물성유와 비교하여 산화안정성

이 좋고 연속식튀김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22] 산화안

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영양적, 제

조과정 지식보다는 동물성, 식물성이라는 단어에서 느

껴지는 미묘한 차이가 구매 시 중요기준이 되므로 제조

사간의 이러한 해묵은 감정은 1989년 사건 당시 20년이

나 안고 있었던 문제였다. 우지사건 당시 일본라면업계

에서는 우지는 라면사업 초기에만 사용하였고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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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시 이래 대략적 라면 소비 추세

에 들어서는 팜유와 돈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제조사 입

장에서는 더욱 난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 해

당제조사는 전제품에 팜유만을 사용하였다. 

1989년 우지파동은 계속 같은 방법을 고수하며 맛에 

치우쳤던 제조사, 사건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터

뜨리고 보았던 검찰, 자극적 기사로 국민들을 흥분시켰

던 언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검사기관마다 다른 결과

로 국민들을 혼동시킨 관련부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

정적 판단이 앞선 국민들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었다. 

(3) 이웃돕기, 기부로서의 라면 

음식은 ‘증여, 분배’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24]. 음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독한 유대관계

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점점 확대되는 과정

에서 한 사회 내에 공동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라면은 이러한 가치에 잘 부합

되는 음식으로 각종 모금운동에 항상 등장한 식품이었다. 

유럽의 모금운동이 사회단체(모금단체)에서 그 문화

를 이끌어 국민 신뢰를 통해 성장한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모금운동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모금활동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는 부작용도 발생하여 광복,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 

늘어난 언론기관 수와 가짜 모금단체 등의 문제로 1961

년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재해의연금 모집 

및 배분이 일원화되기도 하였다[25]. 언론기관이 앞장

서서 주도하는 모금운동, 비상식량의 개념으로 잘 부합

되는 라면, 그러므로 본고에서 추출한 유목별 결과에서

도 모금관련 기사에 라면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해 발생하는 수해 이외 자연재해, 대단위 사

고, 국군위문품 등으로 언급된 기사가 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는데 특히 70년대인 2기에 높은 

건수를 보인 것은 60, 70년대의 강력한 정부 체제와 신

문사가 주도하는 모금운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3기 80

년대 이후로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덜 모아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ARS, 특히 90년대는 

인터넷을 통한 모금활동 혹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사도 1965년 수재의

연품기사(1965.7.27「동아일보」)였으며 이후로 수재, 

화재, 폭발사고(이리역, 대구지하철, 가스 등), 광주사

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LA 폭동 등 천재지변, 인재로 

인한 사건 사고로 불우해진 이웃에게 라면은 빠지지 않

고 전달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양로원, 재활

원, 무의탁노인, 고아원 등 각종 복지시설, 영세민, 결식

아동,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무의탁자, 노숙자 등 소외

계층에게 공비토벌군경예비군, 장병, 전경 등에게 전달

되는 위문품에도 항상 포함되었다.

라면 출시 전 위문품은 밀가루가 일반적이었다. 밀가

루로 조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배부른 음식은 수

제비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라면은 따로 국물을 낼 필요

도, 반죽을 할 필요도 없는 간편한 음식이었다.

2.4 생활문화와 라면

생활문화 건수는 전체 기사의 23%를 보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대체로 초기보다 후기 즉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사가 많아졌다. 본고에서는 ‘라면소비’, 

‘극한상황’, ‘영양’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1) 라면소비

[그림 4]는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2010

년 동안의 라면소비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품

소비는 보통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등 주기를 겪듯이 

라면소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0년대 준비기를 거

쳐 7, 80년대의 폭발적 양적성장기·성숙기, 매출율이 둔

화되기 시작한 90년대 등 전형적인 제품성장 모습을 보

였다. 90년대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은 쇠퇴기인 

이유도 있지만 라면 이외 끼니가 가능한 대체품이 많아

진 것,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종류가 풍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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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큰 원인이었다. 또한 소득 증가, 우지파동 등으로 

안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의식변화 

등으로 인스턴트식품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 것도 한 원

인으로 볼 수 있었다.

쇠퇴기에 들어선 즈음 라면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

에게 다가갔다. 비교적 값싼 음식이라는 통념에서 벗어

나 재료를 고급화하고 제조공법에 변화를 주어 고급라

면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면, 스프, 국물, 부재료에 

변화를 주면서 고가 라면도 등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5, 

6기인 1997년 이후가 이 시기에 해당하였다. 사회 양극

화뿐만 아니라 라면소비에서도 양극화를 보인 셈인데 

주의할 점은 라면 소비에서 극단적인 해석은 위험하다

는 것이다. 즉 평균적으로 비슷한 가격이었던 라면업계

에 상대적으로 고가라면 출시가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

나 한 개인이 항상 같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라면과 같이 선택범위가 다양하고 다른 

음식에 비해 가격대가 고가가 아닌 음식의 경우 한 개

인이라도 상황에 따라 고가의 라면을 먹기도 하고 일반 

라면을 먹기도 한다. 생활수준에 따른 라면소비의 양극

화로의 해석보다는 생산되는 라면종류에 있어서 양극

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면이 양극화되어 출시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는 라면소비가 사회변화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90년부터 IMF 위기가 

오기까지 기간은 한 달을 주기로 라면 소비가 오르락내

리락 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라면은 사회변화에 극히 

민감한 음식이 되어 있었다.

근래 들어 불황, 고급화 및 다양화 등에 힘입어 소비

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라면의 1차 전성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

계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 WINA)의 2018년 

국제라면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세계라면소비는 

2013년 105,990, 2014년 103,960, 2015년 97,510, 2016년 

97,470, 2017년 100,100(단위:1,000,000개, 1인분 분량)이

었다[26].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17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며 세계전체 소비시장으

로 보았을 때 라면시장은 중국이 좌우하는 바가 크다. 

국가별 소비량은 1위 중국에 이어 차례로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베트남, 미국, 필리핀, 한국, 대만, 브라질 순

으로 중국에서 소비되는 양이 전체소비량의 

39%(38,970백만인분. 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래 감소곡선을 보인 것도 2017년 증가세도 중

국 영향이 컸다[26]. 

라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인스턴트식품 시장은 

긍정적, 부정적 환경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노년층 증

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 환경과 건강·웰빙 추

구 등 부정적 환경 등은 섣불리 낙담도 장담도 할 수 없

는 불확실성의 전환기에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라

면시장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정도 앞서 있는 일

본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대표적인 닛신식품

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7] 우리나라에서의 라면소

비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전망에 들어섰다 하겠다. 

(2) 극한상황에서의 라면

‘극한 상황’이란 경제적 이유, 조리가 어려운 비상시, 

혹은 ‘간편성이 부각된 상황’ 으로 라면을 먹게 되는 상

황을 가리키며 다른 음식과 비교하여 라면의 장점인 가

격, 편이, 속도 등이 모두 부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극한상황 전체에서 경제적 이유로 라면을 먹은 기사

가 70%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러한 양상은 전 시대에서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특히 3

기인 80년대가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높은 건수를 보였

다. 이는 80년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극한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1,2기는 전반적으로 절대빈

곤이 높았던 시기이므로 라면이 특별히 극한상황을 대

변하는 음식이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80

년대에 상대적 빈곤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호황기에 

동시에 양극화가 문제되면서 라면이 극한상황과 연관 

지어진 기사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후기로 올수록 경제적 이유에서 먹기보다는 바빠서, 

조리를 할 수 없는 비상시상황에 라면을 먹는 기사가 

높아졌는데 특히 4기 1988~1996년에서 이러한 류의 기

사가 높게 나타나 본격 호황기에 여가, 레저 등 실외활

동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용기면 소비를 높인 

결과를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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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과 라면

라면과 영양 관련 기사는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되며 

부정적 기사가 98%로 높게 차지하였다. 초기 1968년, 

1975년에 밀가루와 쌀 영양가를 비교하여 라면의 고칼

로리를 언급하면서 고영양식품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

는 긍정적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으나 (1968.11.25 「경

향신문」, 1975.4.17 「경향신문」) 80년대 들어와서 부

정적 건수가 높아졌고 6기가 시작된 2004년 이후에 크

게 증가하였다. 부정적 측면이 처음 기사화된 것은 

1971년으로 정부의 분식장려, 라면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조사 입장과 관련부처 발표 등이 엇갈

려 소비자들이 혼동하기도 하였다(1971.1.8 「경향신

문」).

라면과 건강영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분류하면 크

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지방·고열량으로 인한 비만(또

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 높은 나트륨 함량, 궤양, 피부

질환 등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된 것은 나트륨(37%), 열

량(27%)순이었다. 나트륨은 90년대 들어와 고혈압과 

연관지어 자주 언급되면서 라면스프가 주된 원인식품

으로 지목되었는데 기존 염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 건

강을 우려하는 목소리, 매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 등 3자의 입장을 고루 대변하는 최적의 균형점 찾

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2.5 세계와 라면

라면과 국제관련 기사는 321건으로 전체기사의 8%

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이 라면수출과 관련된 내

용으로 시대별로 수출대상 국가에 변화를 보였다. 

1기의 최초 라면관련 국가는 베트남으로 1962년 발발

한 베트남 내전에 파병된 한국군을 위한 음식으로 라면

이 들어간다는 소식이었는데(1968.10.26 「동아일보」) 

이 시기만 해도 미군전투식량으로 일본제 라멘이 들어

가는 등[8] 라면경쟁에서 일본에 밀려 대월라면수출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2기 70년대 들어와 브라질

에 라면합작공장으로(1972.3.23 「경향신문」) 라면소

비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기사가 실렸다. 브라질은 우리

민족의 최초 이민국이기는 하나 당시 우리나라와 교역

이 뜸했던 남미지역이었던 만큼 브라질공장은 의미있

는 시장 확장이었다. 

3기 80년대에는 미국, 구미 등으로 본격 진출기였는

데 1971년 미국 LA 지역에 진출할 때만 해도 한국교포

나 화교, 히스패닉 등 일부만 찾던 품목이었으나[7] 80

년대 후반 뉴욕근교 골프장에서 라면을 사는 서양인이 

생겼으며(1987.3.28 「경향신문」) 무엇보다 라면 본고

장인 일본을 비롯, 홍콩 등 동남아 수출, 80년대 중반 중

동 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한국인뿐만이 아닌 

현지인 상대 판촉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4기에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 국제화 시대에 돌

입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중공, 소련, 동부유럽 등 공산

주의 국가로의 수출이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반드시 

서울올림픽 덕분만은 아니며 일본의 쇼유, 미소, 인도네

시아의 미고랭 맛, 베트남의 레몬그라스향, 비프, 치킨, 

포크, 새우 등의 미국공략 라면과 오향향료를 넣은 중

국공략 라면 등 수출대상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라면 

개발에 주력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1990.5.23「경향신

문」).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중국인 특성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중국에 “매운 것을 먹지 못하면 사나이 대

장부가 아니다”라는 광고는 중국소비자들의 감성을 자

극해 매운맛 라면을 상륙시킨 성공적 문화마케팅(2003. 

6. 30「경향신문」)이었다.

5기 1997년에는 시베리아의 추위를 달래는 먹거리로 

인식되어 러시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98년 러

시아 모라토리움 여파로 식품류 수출이 일시적 중단되

었을 때에 우리나라 유명 용기면이 러시아에 잔류한 것

이 의리기업으로 기억되어 호평을 받았으며[27] 뜨거워

진 한류열풍은 중국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김치, 

매운맛 라면이 돌풍을 일으켰다. 

6기 ’04년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몽

골, 동티모르 및 비교적 미개척지였던 이슬람지역 수출

을 위해 특정라면이 대한이슬람중앙회로부터 할랄인증

을 받는 등[7] 업체의 노력으로 신시장이 개척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야에서 

라면 변화 모습을 고찰한 결과 본고에서 분류한 각 시

대를 아래와 같이 명명할 수 있었다. 라면이 처음 태어

난 60년대 1기(1963~1969년)를 ‘태동기’, 70년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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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증폭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며 내수기반을 

마련했던 2기(1970~1979년)를 ‘기반확충기’, 경제적 안

정기인 동시에 생리적 가치가 두드러졌던 3기 80년대

(1980~1987년)를 ‘내수성장기’라 볼 수 있었다. 88올림

픽 이후 수출증대와 대북관계 개선 매개체로도 활용되

는 등 외적으로 성장한 4기(1988~1996년)를 ‘해외진출

기’, 1997년 IMF 이후 사회 양극화가 문제시되고 다른 

인스턴트식품 위협으로 라면에도 고급화, 다양화 등 새

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5기(1997~2003년)를 ‘고급화

기’, 2004년 이후 국내에서 라면 건강영향 문제가 높게 

부각되며 이에 대한 제조사의 노력으로 특수면 비율이 

높아졌고 국외로는 미개척지가 개발된 2000년대 이후

(2005~2012년) 6기를 ‘전환기’로 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사람의 입맛은 새로운 맛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익숙

한 맛으로 돌아간다. 열악한 식량사정에도 원조된 밀가

루가 국민들의 배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이유에는 익숙

하지 않은 맛과 제한된 조리법이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탄생한 라면은 우리나라의 1960년

대 이후 실질적 근대화와 그 탄생 시기를 같이 하며 우

리만의 근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음식이 되었다. 라

면의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조리법, 짧은 조리시간은 단

시간에 가시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목표로 하였던 1960

년대의 절박한 한국사회 분위기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정세와 연관되어 모습이 

변화되었으며 쌀소비 감소 원인식품으로 지목될 정도

로 많은 양이 소비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라면 발자취

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라는 관점에서 대중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와 대북관계로 요약되었다. 라

면은 선거에서 표심용 물품으로 곧잘 이용되었으며 대

북관계에서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자본주의, 발전된 경

제상을 상징했고 남한입장에서는 사재기 물품으로서 

의미를 나타내었다. 전자는 음식의 심리적, 사회적 가

치, 후자의 생리적 가치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격과 경기로 요약되었는데 출시 

이래 서민적 가격을 유지한 것은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기본식량개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하는 음식이 되었으며 불황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대표적 음식이라는 부분도 역시 생리

적 가치가 부각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사회 분야에서는 분식장려, 사건사고, 기부·봉사 매개

체로서 요약되었다. 80년대 중반 혼·분식장려운동이 사

라지기전까지 라면은 분식장려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 

음식이었다. 밀가루 섭취보다는 쌀을 아끼는 것이 목적

이었던 분식장려운동은 탄생초기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라면업계를 회생시킨 국가적 정책이기도 

하였다. 조리 간편함, 장기간 보관 가능, 대개 한국인 입

맛에 맞고 끼니가 된다는 특징으로 기부, 봉사를 대변

하는 매개체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출시 이래 음식의 사

회적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한 음식이었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라면소비, 극한상황, 영양으로 

요약되었다. 전형적 제품성장기를 거치며 90년대에 들

어와 고급화, 다양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으나 전 세

계적으로 초기 인스턴트업계 전성기가 마감된 시점에

서 라면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적 이유, 조리

가 어려운 경우, 간편성으로 라면을 먹는 극한상황은 

전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후기로 올수록 간편성으

로 라면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양 측면에서는 

인스턴트식품의 문제점을 대변하듯 부정적 건강 영향

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과도한 나트륨 함량에 대해 자

주 다루어져 사회적 관심이 기사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국제에서는 시대별 수출국이 상이했는데 1기 베트남, 

2기 브라질, 3기 미국 서부, 중동, 일본, 홍콩 등 동남아 

일부지역, 4기 중공, 소련, 동부유럽, 5기 러시아를 비롯

한 독립국가연합, 6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몽골, 동티

모르, 이슬람지역 등이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1, 2차 산

업에 종사하며 땀 흘렸던 시절 빠르고 간편하며 누구라

도 조리가 가능했던 라면은 당시의 어떤 음식보다도 국

민 정서에 부합되고 필요한 음식이었으며 이후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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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등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많은 변화 과정을 겪어 온 한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식

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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